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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 및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의 변화 등

으로 인하여 생활 편의 위주로의 주거 형태 즉 공동주택

(apartment)으로의 주거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 우리나라 아파트의 역사는 산업화 및 도시

화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급격 도시화

로 인한 인구 밀집으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었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되어 진 것이 바로 아파트였다. 

해방 이후 최초의 아파트(1959년) 건설을 시작으로, 급기야 

2018년에 서는 인구주택 총 조사결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의 수가 무려 1001만 3,000 가구로 전체 1997만 9,000가구의 

약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다[1]. 

특히나 더욱 최근에는 1인 가구를 포함,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 더욱 더 최근에

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으로 폭우나 기상재해가 더욱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도 폭우 등의 기상재해

가 더욱 예상된다[2]. 이로 인하여 아파트 공동부의 지하층에 

위치해 있는 전기실의 침수 피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침수피해가 발생 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많은 입주민

에게 2차 피해를 주게 된다[3,4].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집중호우에 의한 전기실 침수피

해의 사례 및 저수조에서 물이 새거나 상수도관 파열 및 관로 

누수에 의한 전기실 침수 피해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행정안전부고시(2019년 12월 개

정)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 침수방지 대

책과 방지를 위한 기술적 기준을 지하 전기실의 입장에서 고

찰하고 그 대비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본 논문의 목적

으로 정하고저 한다. 이의 조사사례 및 기술적 기준을 토대로 

전기실 침수피해 사고 시 공통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

고 그 방안으로써의 해결책 대안을 결론에 제시하고 한다.

2. 건물 내 지하 전기실의 침수피해 사례와 유형

우리나라의 건물에 대한 전기실 특히 공동주택의 전기실

(electric rooms)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구조

상 침수의 위험이 매우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

실의 침수피해는 인재이거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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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재에 의한 피해는 저수조에서 물이 넘쳐 전기실로 흘러 

들어가 발생하거나 상수도관 파열 또는 관로 누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주로 여름철에 단시

간 집중호우나 장마로 인하여 물이 범람하여 전기실로 흘러 

들어가서 전기실이 침수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

른 지하 전기실에서의 침수피해 사례와 유형을 표 1에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표 1 침수피해의 사례와 유형

Table 1 Flood damage case in the underground electrical room. 

지하 

전기실에서의
유 형

비 고

(사례제시)

침수피해의 

사례와 유형

①. 집중호우 (4건)

②. 저수조에서의 누수 (5건)

③. 상수도관 파열 및 관로 누수 (5건)

그림 1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장마 등으로 습한 여름

철에 감전사고 사상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통계를 보여주

는 도표이다. 이의 집계에 따르면 5년간 감전사고로 129명이 

사망하고 2천681명이 다치는 등 모두 2천8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월별 감전사고 사상자 수를 보면 7월이 377명

으로 가장 많았고 8월 333명, 6월 278명 순으로 뒤를 이은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기간 전기안전 수칙의 

준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전기실의 침

수와 범람에 따른 감전 사고와도 밀접 관계됨을 시사하고 있

다[5].

그림 1 월별(여름철) 감전사고 사상자 현황 (전기재해 통계분석, KESCO)

Fig. 1 Monthly (summer) electric shock casualty status (electrical disaster statistics 

analysis,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2.1 집중호우에 의한 전기실 침수피해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우나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단시간에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거나 장시

간에 걸쳐 내리는 비의 양으로 인하여 인근 하천이나 도로가 

범람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 빗물이 아파트 지하층으로 흘러

들어가 대부분 지하의 최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전기실이 침수

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는 언

론매체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2.1.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A 아파트

○ 사고일시 : 2020. 8. 8 

○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A 아파트 

○ 사고원인 : 집중호우로 인해 아파트 지하층에 있는 전기

실 침수피해

○ 피해상황 : 8일부터 단전, 단수가 시작된 이후 12일 오후

부터 일부 저층아파트 세대에 임시로 물이 공급되고 있

지만 이마저도 14층부터는 수압이 약해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함. 또한 고층에 사는 주민들은 승강기를 사

용하지 못해 불편이 이어졌다. 

○ 사고처리 : 북구청은 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을 위해 아파트 안에 임시화장실과 샤워장, 급수시설을 

설치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한전관계자와 전기실 복구문

제와 별개로 아파트 단수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여 처리.

2.1.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B아파트

○ 사고일시 : 2017. 7. 26. 오후

○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B아파트 

○ 사고원인 : 270㎜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아파트 지하

층에 있는 전기실 침수피해

○ 피해상황 : 지하2~3층에 있는 전기실과 기계실이 물에 

잠겼다. 내부에 설치된 변압기, 발전기뿐만 아니라 엘리

베이터, 소방설비, 상수도펌프, 주차시설 등이 피해를 입

었다. 피해액이 최소15억~20억에 달한다. 단전, 단수로 

인한 불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부는 외부의 숙박업소

나 친척집에서 거주하였다. 

○ 사고처리 : 3일후인 19일 임시로 전기가 공급되긴 했지

만 25일까지 승강기는 운행하지 못하였으며 20일 상수도

는 복구조치 완료하였음.

2.1.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C아파트

○ 사고일시 : 2017. 7. 26. 오후

○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C아파트 

○ 사고원인 : 270㎜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아파트 지하

층에 있는 전기실 침수피해

○ 피해상황 : 도로에 있는 빗물이 넘쳐 지하1층에 있는 전

기실로 흘러들어 침수되어 변압기, 발전기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제어장치 등이 모두 고장으로 가동 불가.

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D 아파트

○ 사고일시 : 2011. 7. 27. 오전 7시경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D아파트(4,000세대 규모) 

○ 사고원인 : 7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587.5㎜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였으며 7월26

일 오후 5 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경까지 불과 17시간 



30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70P, no. 1, pp. 028~033, March, 2021

KIEE

동안에 강남구 지역에 약 340㎜의 폭우가 내려 아파트 

지하층에 있는 전기실 침수 피해

○ 피해상황 : 주민들은 단전, 단수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 사고처리 :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위한 임시 전력설비 및 

비상 발전차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아파트 전기실내 배

수작업이 완료 되고나면 제반 전기설비를 안전점검 후 

즉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신속하게 완료함.

2.2 저수조에서 누수로 인한 전기실 침수피해

고층아파트의 급수방식은 배수지에서 공급된 물을 단지 내 

지하 저수조에 저장하고 이를 펌프로 옥상 물탱크로 끌어올린 

후 각 가정으로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저수조는 통상

적으로 기계실 내 일부 장소에 저수조 탱크를 설치하였다. 보

통 기계실은 전기실과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저수조의 물이 

새면 전기실로 흘러 들어가 전기실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는 언론매체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2.2.1 대전광역시 대덕구 E아파트

○ 사고일시 : 2019. 6. 20 오후 3시경

○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E 아파트

○ 사고원인 : 저수조에서 샌 물이 아파트 지하층에 있는 

전기실로 흘러들어 침수피해

○ 피해상황 : 7시간 정전이 되어 단전, 단수가 되었으며 승

강기에 갇혔던 주민 3명이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 되었

고 자에서 치료중 이던 1명은 병원으로 이송.

2.2.2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F 아파트

○ 사고일시 : 2016. 6. 6. 오전 2시 33분

○ 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F 아파트

○ 사고원인 : 저수조 자동밸브 고장으로 인해 아파트 지하

층에 있는 전기실 침수피해

○ 피해상황 : 지하층에 있는 전기실이 1.5m 가량의 물이 

차올라 6시간이상 단전, 단수로 주민불편

○ 사고처리 : 익산소방서가 출동하여 수중펌프 등을 동원

해배수작업 을 시작한데 이어 익산시에서는 수중펌프 1

대와 양수기 2대를 긴급 투입하여 배수 작업을 도와 오

전 9시경 배수작업을 완료하였다. 한전에서는 오전 8시 

투입하여 오전 11시경에 전기 복구를 완료함.

2.3 상수도관 파열 및 관로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

상수도관의 파열은 관을 시설 한지 오래되어 부식에 의하거

나 기타 작업 중에 상수도관을 건드려 파열됨으로써 발생되기

도 한다. 관로 누수는 불량자재를 사용 시공하였거나 부실시

공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물이 지하층에 있는 전기실로 흘러들어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는 언론매체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

탕으로 조사하였다.

2.3.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G아파트

○ 사고일시 : 2020. 10. 9 오전 4시경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G아파트 

○ 사고원인 : 지하수도관이 터져 샌 물이 아파트 지하층에 

있는 전기실로 흘러들어 침수피해

○ 피해상황 : 정전으로 인해 단전, 단수로 이어지면서 아파

트 주민이 큰 불편을 겪음. 

○ 사고처리 : 한전과 아파트 측은 배수펌프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비상식수 차량을 임시로 운용해서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9일 오전 4시쯤 발생하여 다음날인 

10일 낮 12시쯤 복구.

2.3.2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H 아파트

○ 사고일시 : 2019. 10. 24. 오후 11시 19분

○ 장소 :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H 아파트

○ 사고원인 : 단지 내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파트 

지하층에 있는 전기실 침수피해

○ 피해상황 : 정전으로 인해 단전, 단수로 이어지면서 아파

트주민이 큰 불편을 겪음. 

○ 사고처리 :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7시30분 

현재 배수율은 90%로 배수를 완벽하게 완료 해야만 후

속작업이 가능하다. 한전에서는 정전복구는 배수 작업을 

완료 후 장비를 점검한 뒤 전원공급을 하였음.

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I 아파트

○ 사고일시 : 2019. 4. 3. 오후 9시경

○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I 아파트

○ 사고원인 : 1층 수도꼭지와 연결된 배관누수로 지하1층

에 있는 전기실 침수피해

○ 피해상황 : 정전으로 인해 단전, 단수로 이어지면서 아파

트주민이 큰 불편을 겪음. 

○ 사고처리 : 한전과 소방본부의 관계자 도움으로 정전 6

시간만인 다음날 새벽 3시께 전력공급이 재게 되었다.

2.3.4 경기도 이천시 소재 J 아파트

○ 사고일시 : 2017. 6. 27. 오전 5시 30분경

○ 장소 : 경기도 이천시 소재 J 아파트 

○ 사고원인 : 지하 상수도 배관이 파손되어 물이 지하층에 

있는 전기실, 기계실 침수피해

○ 피해상황 : 정전으로 인해 단전, 단수로 이어지면서 아파

트주민이 큰 불편을 겪음. 

○ 사고처리 : 소방당국은 수중펌프 6대와 대형펌프 1대를 

설치해 배수작업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에게 비상급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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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K 아파트

○ 사고일시 : 2012. 2. 6. 새벽 1시경

○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K 아파트

○ 사고원인 : 노후화된 소화전의 파열로 인해 물이 전기실

로 흘러들어 침수피해

○ 피해상황 : 정전으로 인해 단전, 단수로 이어지면서 아파

트 주민이 큰 불편을 겪음. 

○ 사고처리 : 정전 16시간만인 오후 5시경에 복전이 됨.

3. 전기실 침수피해 사고 시 문제점 분석 및 수방

기준 적용에 의한 해결 방법

3.1 전기실 침수피해 사고 시 문제점 분석

건물 내 지하 전기실에서의 침수피해 사고 시에는 많은 문

제점이 발생 된다. 특히 많은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대

부분 고층 아파트여서 더욱 더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침수

피해 사고가 발생되면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

며 감전사고의 위험도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

펴보면 그림 2에서 살펴본 사항과 같다.

그림 2 전기실 침수피해 사고시의 문제점 제시

Fig. 2 Problem suggestion with the electric room flooding accidents

 

○ 단전, 단수 등 2차 피해를 가중시킨다. 

○ 단전으로 인하여 가정의 가전기기 사용불가로 인한 문제

점 (냉난방 문제, 여름철 : 냉장고 음식부패) 

○ 기계실 펌프작동 불가로 인한 침수 범위 확대

○ 승강기 가동 중단으로 인해 고층부에 거주하는 심신노약

자의 경우 이동에 어려움이 따른다. 

○ 많은 복구비용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침수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3.2 수방기준 적용에 의한 해결방법

3.2.1 전기실의 지상배치의 검토

기존의 전기실의 경우의 대부분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한 인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대량의 물이 범

람하게 되어 전기실로 들어가게 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예

방하기 어렵다. 이러한 전기실의 침수피해는 다양한 인명피해

와 재산피해 및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전기실의 지상 배

치를 제안한다. 대부분의 공통주택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

여 전기실과 기계실이 지상이 아닌 지하에 배치되어 있으나 

설계 시 건축과 평면 계획 단계부터 노력되어야 하며 제도적

인 법안 마련이 최 우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림 3

은 이런 방안을 토대로 최근 T건설사에서 제시된 설계 배치도

의 일부를 갈무리한 이미지이다. 지하층에는 주차장 및 기타 

장비실이 배치되어 있고 지상층에는 주 전기실(수배전+MCC) 

및 필요 건물의 출입구 등이 배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 지상층에 전기실이 배치된 어느 시설 건축물의 도면 갈무리

Fig. 3 A structure of the facilities building where the ground electricity room is 

arrangemented

3.2.2 전기실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의 적용 검토

최근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94호)에서는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법령으로 개정하여(일부 

개정(2019년 12월)) 하였는데 이는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

한 수방기준’으로 그림 4와 같이 총 3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면서 기술적 기준으로는 4개의 항목기준으로 세부사항의 지

침이 마련되었다. 

그림 4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행정안전부)

Fig. 4 Waterproofing standard to prevent flooding of undergrou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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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은 지상의 배치 및 전기실의 이동 배치 등의 현

실적 난제의 경우에는 위의 수방기준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다음의 4가지 기본적 단계에 의거 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 

하고 있다. 

그림 5 수방 기준에 따른 침수방지 및 예방의 기본적 계획수립 4단계 

Fig. 5 4 steps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preventing flooding according to 

waterproofing standard

위의 4단계 계획수립에 따라 전기실의 관점에 따른 대비책

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별 침수 방지 대책을 위한 기

술적 기준을 참고하면 구조적인 예방 방안으로는 물이 방지 

턱을 넘게 되어 지하로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기 위한 방수판, 

비상용 모래주머니, 차수문을 준비할 수 있고 지상에 설치된 

소형 발전기 또는 축전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6 수방기준에 의한 침수사고의 방지대책 

Fig. 6 Measures to prevent flooding accidents according to waterproofing standard

또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누전 차단 장치의 설치 

및 접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시설의 설치 높이

를 비교적 고지대에 설치해야 한다. 이미 침수된 경우 역류 

방지 밸브를 이용하여 역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유도 수로를 

이용하여 침수된 구간의 물을 빼내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

다. 지하공간 내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다

른 방안으로는 집수정과 배수펌프의 설치를 지정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그림 6에 표현하였다.

4. 결 론

2020년 최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으며 저수조 에서 물이 새거나 아파트 노후화로 인

해 상수도관 파손 및 관로 누수에 의해 지하층에 설치된 전기

실로 물이 흘러 들어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침수피해

가 발생 할 경우 단전/단수 등을 초래해 각종 재산피해와 많

은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복구비용과 많은 복구시간이 소요되어 입주민들이 정신적, 금

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

한 대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공간계획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 

전기실이 지하층에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심장인 전

기실을 지상에 설치한다면 1차적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중요한 건물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 전

기실을 지상에 배치하는 방안과 사례제시에 관하여 논하였다. 

건축평면 계획 및 설계 시 경제성이 우선시 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실을 지상으로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먼저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 되어야 만이 해결 가

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근래에 개정된 행정안정부의 ‘지하공

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의거하여 지하 전기실의 관

점에서 여러 가지 방지 대책들을 예시하였으며 더욱 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화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역설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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